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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widen the subject of research to the whole social activity, which is
divided into the following four categories in the previous study on “Reality of social activity of
senior citizen”: 1. work 2. social participation and volunteer activity 3. learning activity 4.
individual activity, and to clarify which category is most related to the masticatory ability. There
were 57korean subjects in the survey: aged 65 through 85 (73.85.5), 81 women: aged 65 through
85 (74.3 5.3), a total of 138: aged 65 through 85 (74.15.4), in College for senior citizen of A
city, Buddhist College for senior citizen of A city and senior citizen’s welfare facility of A city who
gave consent to the research The Japanese subject were 38 men: aged 65 through 85(75.35.4), 54
women: aged 65 through 85(75.55.2), a total of 92: aged 65 through 85(75.45.2) in women’s
division of F city Federation of Senior Citizens’ Club, Otsuka division of B ward Federation of
Senior Citizens’ Club and S ward Federation of Senior Citizens’ Club who gave consent to the
research.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A social activity, individual activity were active in a
social activity domain on a day so that people of Japanese advanced age had you, and writing
ability was high, and, as for freezing, learning activity was active for people of Korean advanced
age in a social activity domain so that writing ability was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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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종합적인 의료 기술의 발전과 국민 건강의 개

선에 의해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남녀 모두가 세계 최고의 장수

국가이다. 수명의 연장과 고령화율의 급증에 수

반해 고령 복지 시설이나 복지정책의 정비가 이

루어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생활의 질(quality

of life: QOL)은 건강하고 장수로 연결되는 건

강 정보, 생활 기능의 유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성과는 많이 보고 되어 고령 선진국에

적당한 사회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은 1995년

도에 5.8%, 2001년도에 7.1%되어 고령화 사회

에 돌입할 전망이다(Cho, 1999). 고령화율의 진

행 상황을 단순하게 보면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약 25~30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한국도

2030년이 되면 고령화 율이 19.3%로 급증해 고

령선진국의 사회구조에 가까워진다고 추측되어

지고 있다(Cho, 1999). 이러한 기세로 고령화

사회를 향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고차원적 생활 기능의 유지에 기여하는 종합적

인 연구는 한국에 있어서는 큰 폭으로 뒤떨어지

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

서는 고령 선진국이 진행해 온 고령사회 시스템

고령 복지정책 고령자의 신체 활동이나 사회 활

동의 본연의 자세 등을 배워 한국 사회에 적절한

정책의 수립이 제일의 과제일 것이다. 거기에 더

해 고령자의 실태나 현상을 파악하는 기초적인

연구, 고차원적 생활 기능의 지원책, 허약한 고

령자의 기능 회복을 재촉하는 종합적인 프로그

램의 개발 등 광범위하게 걸쳐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고령 선진국

속에서 특히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

깝고 문화적으로도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측

정∙조사 자료에 근거해 상세한 비교 분석의 학

술적 가치는 높다고 생각된다. 평균수명의 연장

을 포함하여 고령화 율이 급증하는 사회 정세 안

에서 생활하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활력과 사는

보람을 유지하는 것이 고령 기를 윤택하게하고

고령자의 QOL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겠다

(Leake, 1988).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고령자에 있어서의 사회 활동

의 실태」에 관한 선행 연구로부터 다음의 4개

역 ①일 ②사회참가 ③학습 활동 ④개인 활동으

로 구별되고 있는 사회적 활동 전체에 연구 상

을 펼쳐 저작 능력과 가장 관련이 있는 강한

역은 어느 활동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게다가 이러한 고령자의 사회 활동에

관한 문제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근년 급속히 고

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 있어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에 있어도 일본과 같이 고

령자를 상으로 한 수많은 연구(Cho외, 1999)

을 하고 있지만 저작 능력과 사회 활동과의 관련

성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보고 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한국에 있어도 일본과 같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상으로 저작 능력과 사회 활동과의

관련성을 조사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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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상

한국∙일본 모두 61세 이상으로 자립하고 있

고 한편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을 조사

상으로 했다. 일본에서는 2006년 3월에 도쿄 노

년 연합회에 방문해 조사를 의뢰했다. 도쿄 노년

연합회로부터 F시 노인 클럽, B구노인 클럽, S

구 고령자 클럽에 조사의 의뢰를 실시했다. 상

자는 F시 노인 클럽 연합 여성 부회, B구 고령

자 클럽 연합회 오오츠카 지구해, S구 고령자 클

럽 연합회에서 조사 동의를 얻을 수 있던 남성

38명: 65세부터 85세(75.3±5.4세),여성 54명:

65세부터 85세(75.5±5.2세) 합계 92명: 65세

부터 85세(75.4±5.2세)이 다. 한국에서는

2006년 5월에 A과학 학의 사회 복지 교수에

게 조사를 의뢰했다. A과학 학의 사회 복지

교수로부터 A시 노인 학, A시 불교 노인 학,

A시 노인 복지관에 조사의 의뢰를 실시했다. 

상자는 한국은 A시 노인 학, A시 불교 노인

학,A시 노인 복지관에서 조사 동의를 얻을 수

있던 남성 57명: 65세부터 85세(73.8±5.5세)

여성 81명: 65세부터 85세(74.3±5.3세) 합계

138명: 65세부터 85세(74.1±5.4세)이 다.

2. 연구 절차와 조사 기간

일본에서는 F시, B구, S구의 각 장에 조사 동

의를 얻은 상자를 모았다. 각 상자에게 설명

을 한뒤에 질문지를 배포했다. 질문지에 기입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2명(필자를 포함해) 치과

기공사를 보조요원으로서 배치했다. 질문지에의

기입의 확인이 종료 후 2명의 치과기공사에 의

해 각 상자에게 잔존치수의 조사와 잔존치수,

저작 능력 항목의 청취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에

서는 A시인 A시 노인 학 , A시 불교 노인

학, A시 노인 복지관에 조사 동의를 얻은 상

자를 모았다. 각 상자에게 설명의 뒤 질문지를

배포했다. 질문지에의 기입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3명(필자를 포함해) 치과기공사를 보조요

원으로서 배치했다. 치과 건강(잔존치수) 조사의

실시를 위해서 치과 의사의 협력을 얻었다. 질문

지에의 기입의 확인이 종료 후 치과 의사와 치과

기공사에 의해 각 상자에게 잔존치 수의 조사

를 했다.

Ⅲ. 연구 결과

1. 조사 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에 있어서의 조사자 총수는 한∙일 전

체에서는 남성 95명 65세부터 85세(74.4±5.5

세) 여성135명 65세부터 85세(74.7±5.2세), 합

계 230명(74.5±5.3세)이 다. 일본에서는 남

성 38명 65세부터 85세(75.3±5.4세), 여성 54

명 65세부터 85세(75.5±5.2세) 92 명65세부터

85세(75.4±5.2세)이 다. 한국에서는 남성57

명65세부터 85세(73.8±5.5세),여성 81명 65세

부터 85세(74.3±5.3세)합계138명65세부터85

세(74.1±5.4세)이 다(표1).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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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ㆍ일의 구강 내 상태

1) 잔존치수의 실태의 비교

한∙일 전체의 평균 잔존치수는 13.1±5.8(남

성 13.7±5.8, 여성 12.6±5.8)개 다. 일본에

서는 평균 잔존치수는 11.5±5.7(남성 11.8±

5.5, 여성 11.2±5.8) 개이며 남녀에 의해 유의

적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없었다. 한국에서는

평균 잔존치수는 14.2±5.7(남성 14.9±5.7, 여

성 13.6±5.7) 개이며 남성 쪽이 잔존치수가 많

았다. 잔존치수를 20 치아 이상 가지는 사람의

비율은 한국에서는 65~69세에는 50%이 지만

70~74세에는 12%밖에 없었다. 일본에서는

65~69세에는 32%이 지만 70~74세에는 10%

밖에 없었다. 잔존치수와 연령 구분과 성별로 분

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일 모두 교호 작용

은 없었다. 일본은 연령에 주 효과가 인정되어

한국에서는 연령과 성에 주 효과가 인정되었다.

주 효과의 값을 싣는 일본은 연령이 높으면 잔존

치수는 적고 한국도 연령이 높으면 잔존치수가

적었다. 남성 쪽이 여성보다 잔존치수가 많았다.

2) 성, 연령과 저작 능력(객관적, 주관적)과의

관련성

⑴ 성

남녀차이의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서 객관적

저작 능력에 해 t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

국에서는 객관적 저작능력에 해서 여성이 남

성보다 유의적 차이가 있었고 저작 능력이 높았

다(t(136)=-3.61, P<.001). 일본에서는 객관적

저작 능력에 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적 차

이가 있었고 저작 능력이 높았다(t(90)=2.36,

평균연령인수(명)평균연령인수(명)평균연령인수(명)

전 체여 성남 성
국 가

일 본

한 국

한일 전체

75.3±5.4

73.8±5.5

74.4±5.5

38명

57명

95명

54명

81명

135명

75.5±5.2

74.3±5.3

74.7±5.2

92명

138명

230명

75.4±5.2

74.1±5.4

74.5±5.3

<표 1> 한ㆍ일의 평균연령

평균±표준표차

ｔ값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

여 성남 성

한 국

객관적 저작능력

일 본

객관적 저작능력

2.86

평균

3.00

0.35

표준편차

0.00

3.00

평균

2.87

0.00

표준편차

0.34

-3.61***

ｔ값

2.35*

<표 2> 성과 객관적 저작능력

***P<.0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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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주관적 저작 능력에 해 t검정을 실시

했다. 한국에서는 주관적 저작 능력과 일본의 주

관적 저작 능력은 양국과 모두 남녀의 사이에 유

의적 차이는 없었다(표 2, 3).

⑵ 연령

연령차이의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서 객관적

저작 능력에 해 t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

국에서는 객관적 저작 능력과 일본에서는 객관

적 저작 능력은 양국과 모두 남녀의 사이에 유의

적 차이는 없었다. 주관적 저작 능력에 해 t검

정을 실시했다. 한국에서는 주관적 저작 능력에

해 전기고령자가 후기고령자보다 유의적 차이

가 있었고 저작 능력이 높았다(t(136)=3.04,

P<.05). 일본의 주관적 저작 능력에 해 연령

의 사이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3) 잔존치수와 객관적 저작 능력과의 관련성

잔존치수를 0개, 1-9개, 10-19개, 20개 이상

의 4군으로 분류했다. 객관적 저작 능력, 0~5점

은 저군, 6~10점은 중군, 11~15점은 고군으로

분류했다. 잔존치수와 저작 능력을 보면, 일본의

남성에서는 0개: 고군 1명, 여성은 중군 1명, 고

군 4명, 일본의 남성에서는 1~9개: 고군 11명,

여성은 고군 13명, 일본의 남성에서는 10~19개:

고군 22명, 여성은 중군 6명, 고군 25명, 일본의

남성에서는 20개 이상: 고군 4명, 여성은 고군

5명이었다. 한국의 남성에서는 0개: 고군 1명,

여성은 고군 4명, 한국의 남성에서는 1~9개: 중

군 4 중군 3명, 여성은 고군 13명, 한국의 남성

에서는 10~19개: 고군 4명, 중군 32명, 여성은

고군 25명, 한국의 남성에서는 20개 이상: 고군

13명, 여성은 고군 12명이었다. 저작 능력과 잔

존치수의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이 인정되었다.

잔존치수와 객관적 저작 능력과의 관련성을 본

결과에서는 한국의 남성에 있어서는 잔존치수와

객관적 저작 능력 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있는 관

련성이 인정되었다.（r=. 346, P<. 001) 여성에

있어서는 잔존치수와 객관적 저작 능력 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있는 관련성이 인정되었다(r=.

584, P<. 001). 일본의 남녀에 있어서는 잔존치

수와 객관적 저작 능력 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

었다. 

4) 잔존치수와 주관적 저작 능력과의 관련성

잔존치수를 0개, 1-9개, 10-19개, 20개 이상

의 4군으로 분류했다. 

주관적 저작능력은 저군: 별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이 한정되어 있다. 중군: 씹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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ｔ값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

여 성남 성

한 국

주관적 저작능력

일 본

주관적 저작능력

4.23

평균

4.32

0.78

표준편차

0.47

4.04

평균

4.13

0.79

표준편차

0.67

1.40

ｔ값

1.47

<표 3> 성과 주관적 저작능력

***P<.001, *P<.05



운 것도 있지만 체로의 것은 먹을 수 있다. 고

군: 어떤 것이라도, 갖고 싶은 것을 씹어 먹을

수 있다고 분류했다. 잔존치수와 저작능력을 보

면 일본의 남성에서는 0개: 중군 1명, 여성은 저

군 1명 중군 4명, 일본의 남성에서는 1~9개: 중

군 6명, 고군 5명, 여성은 중군 9명, 고군 4명,

일본의 남성에서는 10~19개: 중군 17명, 고군 5

명, 여성은 저군 8명,중군 14명, 고군 9명, 일본

의 남성에서는 20개 이상：중군 3명, 고군 1명,

여성은 중군 2명, 고군 3명이었다. 한국의 남성

에서는 0개: 저군 1명, 여성은 저군 4명, 한국의

남성에서는 1~9개: 저군 3명, 중군 3명, 고군 1

명 여성은 저군 6명, 중군4명, 고군 3명, 한국의

남성에서는 10~19개: 저군 7명, 중군 15명, 고

군 14명, 여성은 저군 13명, 중군 19명, 고군 20

명, 한국의 남성에서는 20개 이상: 저군 1명, 중

군 2명, 고군 10명, 여성은 저군 1명, 중군 7명,

고군 4명이었다. 저작능력과 잔존치수의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이 인정되었다. 잔존치수와 저작

능력(주관적)과의 관련성을 본 결과는 한국의 남

녀에 있고는 잔존치수와 전체적 저작능력 간에

는 유의적 차이가 있는 관련성이 인정되었다

(r=.437, P<.001). 여성에 있어서도 잔존치수와

주관적 저작 능력 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있는 관

련성이 인정되었다(r=. 464, P<. 001). 일본의

남녀에 있어서는 잔존치수와 주관적 저작능력

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3. 치아 상태에 의한 일상생활 행동에 향

(저작능력)

본 연구에서는 저작능력이 직접적으로 사회활

동에 향을 주지 않고 간접적인 일상생활의

향을 받아서 이로 인해 생긴 결과가 사회활동에

향을 준다는 가설을 세웠다. 여기서 독자적으

로 치아의 수가 줄어 들거나 틀니의 상태가 나빠

진 것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에 관한 31항목의

질문지를 만들었다. 독자적으로 만든 질문지의

제목을 치아 상태에 의한 일상생활 행동에 향

이라고 정했다. 치아 상태에 의한 일상생활 행동

에 향 항목의 평균치, 표준 편차를 산출했다.

31항목에서, 2건 법의 6항목(5, 6, 8, 1, 8, 19,

20번)과 천정 효과를 볼 수 있던 1항목(21번)을

이후의 분석으로부터 제외해, 24항목에 해서

주된 요인법에 의한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고유

치로부터 4인자 구축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

문에, 여기서 재차 4인자를 가정해 주된 요인법

promax 회전에 의한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1요인의 제목을「식사와 노래」, 2요인의 제

목을「사교」, 3요인의 제목을「사람의 눈을 신경

쓴다」, 4요인의 제목을「기분」이라고 정했다.

1) 치아 상태에 의한 일상생활 행동 4요인의

항목간의 관계

치아 상태에 의한 향 항목에 하여, 각 인

자에 높은 부하 량을 나타낸 항목의 평균은「식

사와 노래」인자 하위 득점(평균 14.8, 표준편차

=5.66) 「사교」인자 하위 득점(평균 8.78, 표준

편차=3.86), 「사람의 눈을 신경 쓴다」인자 하위

득점(평균 8.87, 표준편차=3.65), 「기분」인자

하위 득점(평균 4.83,표준편차=2.29)이 다. 내

적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각 인자의 α계수

를 산출했는데「구강 기능」α=. 89 「사회성」α=.

91 「외관」α=. 80 「기분」α=. 87로 4개의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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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로 의미가 있는 정의 상관을 나타냈다. 치

아 상태에 의한 일상생활 행동에의 향 인자의

남녀 포함의 상호 상관, 남녀별의 상호 상관을

국가별로 상호 상관을 표4에 나타냈다. 남녀 포

함에서는「식사와 노래」인자와「사교」인자의 사

이에 정의 의미가 있는 상관, 「식사와 노래」인자

와「사람의 눈을 신경 쓴다」인자, 「식사와 노래」

인자와「기분」인자, 「사교」인자와「기분」인자

「사람의 눈을 신경 쓴다」인자와「기분」인자의

사이에 정의 유의적 차이가 있는 상관을 볼 수

있었다.

기 분사람의눈사 교식사와노래국가

식사와노래

사 교

사람의눈

기 분

식사와노래

사 교

사람의눈

기 분

식사와노래

사 교

사람의눈

기 분

식사와노래

사 교

사람의눈

기 분

남 성

여 성

일 본

한 국

일 본

한 국

1

1

1

1

.825(**)

1

.487(**)

1

.561(**)

1

1

.828(**)

.686(**)

.605(**)

1

.662(**)

.633(**)

1

.436(**)

.461(**)

1

.842(**)

.823(**)

1

.797(**)

.860(**)

.417(**)

1

.530(**)

358(**)

.569(**)

1

.550(**)

.720(**)

.214

1

.552(**)

.562(**)

.661(**)

1

<표 4> 치아상태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향 인자(국가별 상관관계)

2) 치아 상태에 의한 일상생활 행동에의 향

의 비교(국가와 성의 비교)

국가(일본, 한국)와 성별(남성, 여성)을 독립변

수, 치아상태의 향 인자인「식사와 노래」인자

「사교」인자「사람의 눈을 신경 쓴다」인자「기

분」인자의 각 득점을 종속변수로 한 2×2의 분

산 분석을 실시했다. 분산 분석의 결과「기분」인

자에 해서는 유의적 차이가 있는 교호 작용을

볼 수 없었지만 성별에 있어서의 나라의 단순 주

효과가 의미가 있었다(F(1.66)=11. 01, P<. 01).

「식사와 노래」인자「사교」인자「사람의 눈을 신

경 쓴다」인자에 해 유의적 차이가 있는 주 효

*P<0.05, **P<0.01 



2) 국가와 연령(전기 고령자, 후기 고령자)의

타입에 의한 사회 활동의 향의 차

국가(한국,일본)과 연령(전기,후기)을 독립변

수로, 사회활동「일」, 「사회참가」, 「학습 활동」,

「개인 활동」의 각 득점을 종속변수로 한 2×2의

분산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사회참가」,

「개인 활동」에 해서 상호작용을 볼 수 있었다

(각각 F(1,22)=9.70, P<.05; F(1,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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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호 작용을 볼 수 없었다.

4. 사회 활동의 실태

일본에서는「일」과「사회참가」, 「학습 활동」,

「개인 활동」의 측면의 활동성 득점과의 사이에

는 유의적 차이가 있는 상관성은 볼 수 없었다.

그러나「일」이외의「사회참가」와「학습 활동」,

「사회참가」와「개인 활동」의 측면의 활동성 득

점 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있는 관련성이 있었다.

특히「학습 활동」과「개인 활동」이라는 사이의

상관성이 강했다(r=. 540, P<. 001). 한국에서

는「일」과「학습 활동」의 활동성 득점과의 사이

에는 의미가 있는 상관성은 볼 수 없었다. 「일」

과「학습 활동」이외의「일」과「개인 활동」의 활

동성득점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있는 관련성이

강했다. 특히「일」과「사회참가」라는 사이의 상

관성이 강했다(r=. 385, P<. 001). 

1) 국가와 성의 타입에 의한 사회 활동의 차이

국가(일본, 한국)와 성(남성, 여성)을 독립변수

로, 사회활동인「일」, 「사회참가」, 「학습활동」,

「개인 활동」의 각 득점을 종속변수로 한 2×2의

분산 분석을 실시했다(표 5). 분산 분석의 결과,

「일」, 「사회참가」, 「학습 활동」, 「개인 활동」에

해서 상호 작용은 볼 수 없었다. 「사회참가」에

서는 나라의 주 효과가 보 다. 사회참가는 한국

보다 일본분이「참가 하고 있다」사람이 부분

이었고, 여성보다 남성이「참가하고 있다」사람

이 많았다. 「개인 활동」은 성의 주효과가 보

다. 「개인 활동」은 남성 보다 여성이「언제나」라

고 답하는 사람이 많았다.

국가성별국가여성남성여성남성

일 본 한 국 주 효 과 주 효 과

성별
상호작용

국가
성별

일

사회참가

학습활동

개인활동

1.18
(0.39)

14.2
(2.16)

5.32
(1.45)

18.9
(3.81)

1.35
(0.48)

12.6
(2.94)

5.88
(1.57)

19.6
(3.76)

1.26
(0.44)

10.7
(3.24)

5.68
(1.98)

20.5
(3.67)

1.88

21.5

3.69

.079

.019

일본>한국18.3

0.15

10.8

남>여

남<여

1.88

0.28

0.21

2.47

1.26 
(0.44)

12.7
(2.86)

5.33
(1.65)

21.4
(3.50)

<표 5> 사회활동(국가와 성별 각 득점과 분산분석결과)

*P<0.05, **P<0.01, ***P<0.001 / 상단: 평균치, 하단: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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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사회참가」는 국가, 후기 고령자에게 주

효과가 보 다.

5. 사회 활동의 관련

사회 활동성 지표의 4개의 측면의 각 득점을

목적 변수에,4개의 사회 활동(일, 사회참가,학습

활동, 개인 활동) 각각 해 저작능력의4 요인

(식사와 노래, 사교, 사람의 눈을 신경 쓴다, 기

분)과의 상관이 있던 것만 독립변수에 투입해,

국가별, 남녀별로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1) 일

일본의 남녀에서는 모두「식사와 노래」인자,

「사교」인자, 사람의 눈을 신경 쓴다」인자로부터

「일」에 한 정의 표준편회귀 계수가 유의적 차

이가 있지 않았다(표 6). 한국의 남녀 모두「식

사와 노 래」인자로부터「일」에 한 부의 표준

편회귀 계수가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표 7).

95

여 성남 성

상관계수β상관계수β

1. 식사와 노래

2. 사교

3. 사람의 눈을 신경 쓴다

4. 기분

R2

-.406

.356

-.043

.225

-.014

.041

.191

-.020

.191

-

.103

-.184

.036

.147

-.056

.097

-.003

.028

.079

-

<표 6> 저작능력 4요인과 일과의 관련(일본)

β: 표준회귀계수, *P＜0.05, **P＜0.001, ***P＜0.000

여 성남 성

상관계수β상관계수β

1. 식사와 노래

2. 사교

3. 사람의 눈을 신경 쓴다

4. 기분

R2

-.353**

-.257

-.177

.229

.277

-.474**

-.459**

-.443**

-.151

-

-.850***

.122

-.030

.110

.498

-.714**

-.544**

-.573**

-.310**

-

<표 7> 저작능력 4요인과 일과의 관련(한국)

β: 표준회귀계수, *P＜0.05, **P＜0.001, ***P＜0.000



3) 학습 활동

일본에서는 남녀 모두「식사와 노래」인자, 「사

교」인자로부터「학습 활동」에 한 정의표준편

회귀 계수가 유의적 차이가 있지 않았다(표10).

한국의 남성에서는「사교」인자로부터「학습 활

동」에 한 부의 표준편회귀 계수가 유의적 차

이가 있었다. 여성에서는「사람의 눈을 신경 쓴

다」인자로부터「학습 활동」에 한 부의 표준편

회귀 계수가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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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활동

일본의 남성에서는「사교」인자로부터「사회참

가」에 한 부의 표준편회귀 계수가유의적 차이

가 있었다. 여성에서는「사교」인자, 「기분」인자

로부터「사회참가」에 한 부의 표준편회귀 계

수가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표 8).한국의 남성에

서는「사람의 눈을 신경 쓴다」인자로부터「사회

참가」에 한 부의 표준편회귀 계수가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여성에서는「식사와 노래」인자

로부터「사회참가」에 한 부의 표준편회귀 계

수가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표 9).

여 성남 성

상관계수β상관계수β

1. 식사와 노래

2. 사교

3. 사람의 눈을 신경 쓴다

4. 기분

R2

.314

.049

.186

-.853**

.276

-.212

-.326*

.093

-.492**

-

.108

-.450**

-.193

-.449**

.119

.019

-.156

-.257

.143

-

<표 8> 저작능력 4요인과 사회 활동과의 관련(일본)

β: 표준회귀계수, *P＜0.05, **P＜0.001, ***P＜0.000

여 성남 성

상관계수β상관계수β

1. 식사와 노래

2. 사교

3. 사람의 눈을 신경 쓴다

4. 기분

R2

.013

-.251

.246

-.324**

.047

-.119

-.205

-.089

-.268*

-

-.425**

-.123

-.163

.057

.385

-.633**

-.577**

-.585**

-.355**

-

<표 9> 저작능력 4요인과 사회 활동과의 관련(한국)

β: 표준회귀계수, P＜0.05, **P＜0.001,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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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 활동

일본의 남성에서는, 「식사와 노래」인자로부터

「개인 활동」에 한 부의 표준편회귀 계수가 유

의적 차이가 있었다（표 12）. 한국의 남성에서는

「식사와 노래」인자, 「사람의 눈을 신경 쓴다」인

자로부터「개인 활동」에 한 부의 표준편회귀

계수가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여성에서는「식

사와 노래」인자, 「기분」인자로부터「개인 활동」

에 한 부의 표준편회귀 계수가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표 13).

Ⅳ. 고 찰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근처, 문화적

으로도 유사성이 높은 인접국이지만 사회경제적

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고령화율의

진행 상황에서는 약 25~30년 정도의 차이가 있

어 일본의 평균수명은 한국의 평균수명보다 약

7세 정도 길어지고 있다. 이 차이를 인정하면서

도 양국의 고령자를 동일 차원에 있어 단순 비교

했는데 몇 개의 귀중한 지견을 이끌 수 있었다.

연령과 잔존치수에 한보고는 현재까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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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남 성

상관계수β상관계수β

1. 식사와 노래

2. 사교

3. 사람의 눈을 신경 쓴다

4. 기분

R2

-.310

-.010

.108

.130

-.086

-.149

-.097

-.039

-.086

-.092

-.125

-.257

.112

-.050

-.213

-.215

-.331*

-.084

<표 10> 저작능력 4요인과 학습 활동과의 관련(일본)

β: 표준회귀계수, P＜0.05, **P＜0.001, ***P＜0.000

여 성남 성

상관계수β상관계수β

1. 식사와 노래

2. 사교

3. 사람의 눈을 신경 쓴다

4. 기분

R2

.100

-.347**

-.330

.055

.225

-0.258

-.487**

-.452**

-.204

.391

.032

-.741***

-.019

.165

-.217

-.265*

-.398**

-.275*

<표 11> 저작능력 4요인과 학습 활동과의 관련(한국)

β: 표준회귀계수, P＜0.05, **P＜0.001,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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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보고 되어 있는데(柴田博, 1994) 본 연구에

해서는 일본의 평균 잔존치수는 11.5±5.7(남

성 11.8±5.5, 여성 11.2±5.8) 개이며 한편, 한

국의 평균 잔존치수는 14.2±5.7(남성 14.9±

5.7,여성 132.6±5.7) 개이며 남녀 모두 일본보

다 한국의 고령자의 잔존치수가 많았다. 한국과

일본의 고령자의 잔존치수에 차이가 보인 배경

으로서 상의 지역차이의 식사 습관이 향을

주었다. 일본에 있어서는 이전 치아의 치료로서

발치되는 것이 많았던 일 등을 생각할 수 있다. 

「80세가 되어도 20개 치아를 갖자」라고 하는

이른바 8020운동(玉腰曉子, 1994)과 이번 결과

를 비교하면 목표치를 벌써 크게 밑돌고 있었다.

이러한 동일한 결과를 봐도, 벌써 고령자 예비군

에 해 어떠한 구강 보건 활동이 필요한지를 알

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米山武義, 1992). 8020

운동의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검

토에 입각한 구강 보건 활동의 조기 도입이 필요

라고 생각된다. 

한국 사회는 인간 평가에 인간성이라든지 도

덕성을 중요시한다. 한국의 여성들은 일본보다

훨씬 외모를 존중하는 사회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카와시마 아쯔시자씨의「한국미인정」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압도적인「미인 지상주의」라

여 성남 성

상관계수β상관계수β

1. 식사와 노래

2. 사교

3. 사람의 눈을 신경 쓴다

4. 기분

R2

-.808**

.176

.015

.206

.192

-.490**

-.306

-.311

-.282

.174

-.327

-.282

.110

.095

-.071

-.280*

-.333*

-.089

<표 12> 저작능력 4요인과 개인 활동과의 관련(일본)

β: 표준회귀계수, P＜0.05, **P＜0.001, ***P＜0.000

여 성남 성

상관계수β상관계수β

1. 식사와 노래

2. 사교

3. 사람의 눈을 신경 쓴다

4. 기분

R2

-.028

-.109

.500**

-.036

.331

-.431**

-.452**

-.608**

-.375**

.222

-.450**

-.097

-.334**

.341

-.417**

-.535**

-.502**

-.529**

<표 13> 저작능력 4요인과 개인 활동과의 관련(한국)

β: 표준회귀계수, P＜0.05, **P＜0.001, ***P＜0.000



고령자들의 저작능력 및잔존치수와 사회적 활동과의 관계 ■백종욱∙박명호

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여성에 해서

철저히 외모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화장뿐만이

아니라 복장에 해도「여성답다」라는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여성에 있어「사

람의 눈을 신경 쓴다」인자와「기분」인자의 사이

에 정의 유의적 차이가 있는 상관을 볼 수 있었

다고 생각할 수 있다. 

치아 상태에 의한 향의 각 항목의 분석 결과

는 국가, 성별로 보면 이하의 9항목으로 유의적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야기하기 힘든 것이 있

는지 취미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사교적인 모임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

는지 가사나 일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곤란한 일

이 있는지 곤히 잘 수 없는 것이 있는지 기분에

따라 마음이 가라앉음 일이 있는지 초조해하는

일이 있는지 몸의 상태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지」의 질문에 관해서는 일본보다 한국 쪽이 장

해의 경향이「자주 있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았다. 

한국에서는 현재로서는 지역 고령자에 한

치과 치료가 아직 충분히 공급되어 있지 않는 향

이 있다. 한국의 고령자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

역 보건 책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

문에 고령자들을 위한 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

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의 식생

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향후 한국에

있어 고령자에 한 치과 보건 활동을 도입해 나

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식사 시

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고 싶

지 않다」라고 한 질문에 관해서는 남성보다 여

성 쪽이 장해의 경향이「자주 있다」라고 답하

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사람과의 교제를 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먹는데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타인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장해가 되어 사람과의 교제하는 것에 있어

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와 연결이 적은 여성의 고령

자에게 있어서「사람」이나「사회」라는 관계는

심신의 건강에 크게 향을 주어 양자와의 연결

을 많이 좌우하는 저작 능력과의 문제는 QOL

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회활동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용한 지

표는 하시모토등의 사회 활동성 지표(橋本, 1997)

사용해서 국, 성, 연령별의 현상과 치아 상태의

향 상황을 본 4인자(식사와 노래, 사교, 사람의

눈을 신경 쓴다, 기분)와 관련을 분석했다. 

오요후(玉腰曉子, 1994)도는 지역 고령자에 있

어「일」은 다른 3 측면과는 상관성이 낮고 연령

과 함께「일」은 감소하지만 다른 측면의 활동성

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본

에서는 아마 고령자는「일」을 그만두어 증가한

자유시간의 일부를「학습활동」, 「사회참가」이나

「개인 활동」에 충당하기 위해 이러한 측면에서

의 활동성이 높아지는 것일 것이다. 반면 한국에

서는 고령이 되어도「일」을 하는 경향이 보 다.

그 이유는 한국에 있어서의 고령자를 위한 연금

제도, 경제적 문제, 노후의 문제 등에 책이 불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고령자의 사회 활동성은 성, 연령, 이외에도

국가(한국과 일본)에 의해서 크게 차이가 났다.

이번 조사는 일본에서는 도심부, 한국에서는 농

촌부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지역차이도 있을 것

이다. 또 한국의 농촌부에서는 고령자가 이용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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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설, 자유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프로

그램이 갖추어지지 않다고 생각된다. 고령자의

사회참가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회

활동성을 규정하는 요인을 분명히 하는데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성별차이와 사회 활동에 해서는 McIntosh

(1995)은 인종을 컨트롤 할 때는 성별과 일 사이

에는 의미가 있는 관련성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Chambre, 1987)들은 여성은 남성보다 일의

종사 율이 낮지만 자원봉사 활동에는 적극적으

로 참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Wilson

(1999)은 여성이 남성보다 독서, TV시청, 라디

오 청취라고 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 남녀 사이에 있어서는 사회

활동성의 차이의 유무는 당연히 있다. 또한 국가

별, 지역별 혹은 시 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지적되는 것은 한∙일

양국 모두가 남성에 비해 여성의「사회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반면「개인 활동」은 한∙일 양국

모두가 여성에 비해「일」을 통해서 사회의 단체

생활을 해온 남성 쪽이 활발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정년퇴직 한 고령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활

동성을 높이기 위한 유효한 책이 요구된다. 

고령자들에 있어서 구강 상황이 사회 활동성

과 관련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 의해 지적

되고 있다. 柏原稔也(1978) 은 구강 상황의 저하

가 사회 활동성에 나쁜 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아 상태가 사회 활동의 어느

면에 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았는데 치아 상태

에 의한 향「식사와 노래」인자에 해서 일어

나는 장해가「전혀 없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한국에서는「일」, 「개인 활동」일본에서는「개인

활동」이 활발한 것과 일 과의 유의적 차이가 있

었다. 「개인활동」은「사회참가」이나「학습 활

동」에 비해 쇼핑, 친구사귀기 등의 일상다반사

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서 경도이여도「식사와

노래」인자의 장해에 의해 향을 받기 쉽다고

추측된다. 반 로 말하면「사회참가」이나「학습

활동」은「식사와 노래」인자의 장해가 높아져도

유지되기 쉬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으로

부터, 고령자의 사회 활동성을 유지,증진 하려면

일상생활「식사와 노래」를 고려한 책이 필요

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개인 활동」에는 그 외, 학력이나 외식의 회수

도 의미가 있게 관련하고 있었다. 학력이 높고

외식의 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개인 활동」이

활발했다. Wilson(1999)도 교육 연수가 길고 세

의 수입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 활동을 적극

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는 이용한「개인 활동」에는 쇼핑, 회

식, 여행이나 운동, 취미라고 하는 여가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식사와 노래」인자가 보다 반

하기 쉬운 활동 역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

다. 치아 상태의 향이 사회 활동의 어느 면에

향을 주는지를 보았는데 일본에서는 치아 상

태의 향「사교」인자에 해서「사회참가」가 활

발한 것에 유의적 차이가 관련하고 있었다. 「사

회참가」에 해서는 국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일본의 고령자는「사회참가」가 한국의 고령자

에 비해 활발했다. 「사회참가」항목 중에서 지역

행사, 반상회, 자치회 활동, 노인회(노인 클럽)의

참가는 기존의 지역 조직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에 비해 노인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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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이나, 반상회 가입 율이 낮고 자치회에의 미

가입 세 도 많았다. 주민의 이런 것 들은 지역

조직의 관계가 적고「사회참가」가 낮은 것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봐 온 것처럼「사회참가」와「학습 활

동」은 지역의 인간관계를 기반으로서 성립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개인 활동」에

해서는 가까운 사람들과 사귐, 친구와의 교류,

여가활동 이 있다. 지역의 인간관계의 정도가 반

하는 항목을 포함 하고 있다. 따라서 치아 상

태의 향「사교」인자가「일」을 제외하는 이러

한「사회참가」, 「학습 활동」, 「개인 활동」측면

과 관련을 나타낸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결과

이다. 본 연구는 횡단 연구이므로「사교」하고 사

회 활동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에 해서는 언

급할 수 없다. 거기에 해서는 향후 연구 속에

서 밝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부와 도심부

에서는 기존의 지역 조직의 기능, 사람과 사람과

의 네트워크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일본의 고령자 지역 조직이 낮기 때문에

「학습 활동」이 낮다고 추측된다. 

고령자의 사회활동을 촉진하려면 저작능력의

유지, 기존의 지역조직의 활성화 주민끼리의 네

트워크의 강화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시사되

었다.

Ⅳ. 결 론

일본의 고령자들에 있어서는 저작능력이 높을

수록 사회활동 역 중에 일, 사회활동, 개인 활

동이 활발했다. 한국의 고령자들에 있어서는 저

작능력이 높을수록 사회활동 역 중에 학습활

동이 활발했다.

저작능력 4요인과 사회활동의 관계의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한∙일 전체의 평균 잔존치수는 13.1±5.8

(남성 13.7±5.8,여성 12.6±5.8)개 다. 한국

에서는 평균 잔존치 수는 14.2±5.7(남성 14.9

±5.7,여성 13.6±5.7)개이며 남성 쪽이 유의적

상관이 있었다.

1) 잔존치수와 객관적 저작 능력과의 관련성

한국의 남성（r=. 346, P<. 001), 여성(r=. 584,

P<. 001)에 관해서는 잔존치수와 객관적 저작

능력 간에는 유의적 상관 관련성이 인정되었다. 

2) 잔존치수와 주관적 저작 능력과의 관련성

한국의 남성(r=.437,P<.001), 여성 (r=.464,

P<. 001).에 관해서는 잔존치수와 주관적 저작

능력 간에는 유의적 상관 관련성이 인정되었다.

2. 저작능력 4요인과 사회활동과의 관련성

1) 일

한국에서는「식사와 노래」인자에 장해의 경향

이「전혀 없다」라고 답하는 사람은「일」이 활

발했다. 

2) 사회 활동

일본에서는「사교」인자는(여자, 낮은 군) 「기

분」인자는(남, 여자, 낮은 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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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식사와 노래」인자는(여자, 낮은 군),

「기분」인자는(남자, 낮은 군)이라고 답한 사람은

「사회참가」가 활발했다.

3) 학습 활동

한국에서는「사교」인자는(남자, 낮은 군) 「사

람의 눈을 신경 쓴다」인자는(여자,낮은 군)이라

고 답한 사람은「학습 활동」이 활발했다.

4) 개인 활동

일본에서는「식사와 노래」인자는(남자, 낮은

군) 한국에서는「사람의 눈을 신경 쓴다」인자는

(남자, 낮은 군) 「사교」인자는(여자, 낮은 군)

「기분」인자는(여자, 낮은 군)이라고 답한 사람은

「개인 활동」이 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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